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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direction in the improvement of sodium labeling in an effort to reduce consumption. 
We surveyed confirmation and importance of  food labeling and nutrition information and we also analyzed the willingness 
to pay on new nutrients labeling. Consumers checked the sell-by-date, product name, method of intake, but not nutritional 
information. They also checked for calories and carbohydrates but they were not interested in sodium, sugar, and trans fat 
which are health hazard nutrients. It is necessary to improve nutrition labeling, because consumers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obtaining sodium information under the nutrition labeling system. Consumers will pay about 0.66% more if new sodium 
labeling is introduced. In conclusion, food labeling system can be improved by smooth and efficient access of information. 
for health-hazard nutritional components, such as sodium, it is important to introduce policies that reduce their intake. This 
can be done by providing consumers with clear and concise information. The social costs of high sodium intake could be 
reduced, hence improving the nation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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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2010년 4,878 mg
으로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약 2.4배 수준이었으며, 2011년 

4,831 mg, 2012년 4,583 mg, 2013년 4,027 mg, 2014년 3,890 
mg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세계

보건기구의 권장량의 약 1.9배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식품

의약품안전처는 2010년 제1차 나트륨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 
2016년 제2차 나트륨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식습관 개

선유도,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도입 등의 실천 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을 3,500 mg까지 줄이는 

나트륨 저감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MFDS 2017). 이를 위해 

학교급식과 군부대를 중심으로 나트륨 섭취량을 줄일 수 있

는 식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맞춤형 나트륨 저감 

교육을 강화하고, 가공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할 수 있는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도’를 도입하여 나트륨 섭취량을 줄

이고자 한다.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도는 비교적 나트륨 함량이 높은 

국수, 냉면, 유탕면류, 햄버거, 샌드위치를 대상으로 비교 표

준 값을 설정하여 해당 식품의 상대적인 나트륨 함량 비율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다음의 문제점으로 인해 다른 

제품에 적용함에 있어 한계를 갖는다. 첫째, 판매액 기준으로 

상위 5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다. 해당 제품군의 판매액 순위가 변할 경우 기준치가 변함으

로써 산업체가 대응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발생한다. 둘째, 선
정된 제품들의 개선 또는 배합비 조정 등에 의해 나트륨 기준

치가 변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셋째, 해당 식품군 내에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함으로써 고함유 나트륨 식품 섭취를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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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Frequency (N (%))

Gender
Male 167(50.5)

Female 164(49.5)

Education
High school  57(17.2)

University (college) 242(73.1)
Graduate  32( 9.7)

Occupation

Office worker 244(73.7)

Housewife  41(12.4)
Student  29( 8.8)

Unemployed  17( 5.1)

Household
Single  66(19.9)

Over two 265(80.1)

Child
With 164(49.5)

Without 167(50.5)

Major on food
Yes  14( 4.2)
No 317(95.8)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이고자 하는 정책 방향에 적합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나트

륨 함량 비율을 10개 구간으로 분류함으로써 소비자가 식품

을 구매할 때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자세히 확인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영양성분표시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인식, 인지 여부, 이용

실태 등에 국한되어 있다(Degnan FH 1997; Lee & Lee 2004; 
Hyon & Kim 2007; Lee 등 2008; Kang 등 2011; Kim HY 2011; 
Yoo & Jeong 2011; Yu 등 2012; Choi & Yi 2013; Han 등 2014; 
Moon & Rho 2017). 한편, Yang & Yang(2009)은 식품자율표

시제도의 경제적 가치 추정을 통해 문자표시보다는 마크표

시가 소비자가 인식하는데 용이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부 식품에 도입된 나트륨 함량 비교표

시를 넘어서 전체 식품을 대상으로 나트륨 섭취 절감을 위

한 식품표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영양성분표시제도’를 통한 소비자의 정보 획득 용이성 등

에 대해 조사하고, 나트륨 신규표시 도입에 따른 추가지불의

사를 연구한다. 본 연구는 나트륨 섭취량을 감소시키고, 나아

가 주요 가공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나트륨 섭취 감소를 위한 등급표시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 성인남녀 331명을 대상으로 2017년 3월 

7일부터 3월 14일까지 약 8일간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응답자 중 남성이 167명(50.5%), 여성이 164명(49.5%)
이었으며, 대부분이 대졸 학력을 나타냈다(242명, 73.1%). 직
업은 회사원(244명, 73.7%), 전업주부(41명, 12.4%), 학생(29
명, 8.8%), 무직(17명, 5.1%)의 순이었다. 자녀가 있는 경우는 

164명(4.2%), 1인 가구는 66명(19.9%), 식품계열 전공자는 14
명(4.2%)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크게 식품표시사항 확인 여부 및 중요도, 영양

성분정보 확인 여부 및 중요도와 만족도, 나트륨 신규표시방

식 도입, 나트륨 신규표시형태 도입에 따른 추가지불의사로 

구분하였다.
식품표시사항 확인 여부 및 중요도는 유통기한, 식품명, 제

조사 정보, 섭취방법, 영양성분표시사항, 섭취주의사항, 식
품첨가물, 식품유형의 8개 항목에 대해서 확인 여부, 중요도 

및 추가정보 필요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영양성분정보 

확인 여부 및 중요도와 만족도는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 가

운데 11개 식품유형(과자류, 캔디류, 빵류, 만두류, 초콜릿류, 

잼류, 식용 유지류, 면류, 음료류, 특수용도식품, 레토르트 식

품)별로 식품을 구매할 때 확인하는 영양성분을 조사하였

다. 또한, 영양성분표시 만족도 및 중요도는 현재 영양성분표

시를 글자크기, 표시위치, 영양소 함량정보, 표시단위에 대해 

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매우 중요하지 않

음(불만족) : 1점, 매우 중요함(만족) : 5점).
나트륨 신규표시방식 도입은 현행 영양성분표시제도에서 

나트륨 정보 획득의 편의성과 나트륨 정보표시의 개선 필요

성을 조사하였다. 나아가, 4개의 새로운 나트륨 표시형태의 선

호 정도와 표시위치를 선택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나트륨 

신규표시형태가 도입에 따른 추가지불의사를 조사하였다.

3. 통계분석
설문조사한 모든 자료는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빈도,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를 계산하였다. 또한, 다
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나트륨 신

규표시형태에 대한 추가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식품표시사항 확인 여부 및 중요도
소비자가 주로 확인하는 정보는 유통기한이 98.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제품명(92.1%), 제조사정보(81.3%), 
섭취방법(81.3%) 순이다(Table 2). 영양성분표시사항(77.6%), 
섭취주의사항(76.7%), 식품첨가물(76.1%), 식품유형(74.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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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labeling Confirmation
(n, %) Importance

Necessity on 
additional 

inform
Sell-by-date 325(98.2) 4.68±0.811)a 4.33±0.83a

Product name 305(92.1) 4.04±0.87a 3.92±0.91a

Manufacturer 269(81.3) 3.96±0.86a 3.81±0.92a

Intake method 269(81.3) 3.86±0.62ab 3.63±0.84a

Nutrient 257(77.6) 3.82±0.86b 3.67±0.94a

Precaution on intake 254(76.7) 3.78±0.89b 3.53±0.90a

Food additives 252(76.1) 3.67±0.82b 3.40±0.81b

Food type 246(74.3) 3.57±0.85b 3.37±0.89b

Mean 3.92±0.88 3.71±0.93
1) Mean±S.D.
a,b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Duncan’s multiple comparison at 

p<0.05.

Table 2. Confirmation and importance on food labeling 

Nutrient Cookies Candies Breads Dumplings Chocolates Jams Oils Noodles Beverages Specials Retorts

Calorie 66.8 41.4 60.1 44.7 56.8 39.9 29.0 52.9 51.4 35.3 44.4

Carbohydrate 39.0 20.5 23.9 22.4 23.9 17.2 12.1 22.4 26.0 24.2 24.5

Sugar 42.3 11.8 26.6 28.4 11.8 11.2  8.5 33.2 14.5 22.1 23.9

Protein 47.1 17.5 31.1 20.5 23.0 13.3 39.9 22.4 12.1 19.3 22.7

Fat 26.9  8.8 42.9 23.0 13.0 10.9  6.9 37.5 13.9 15.4 18.7

Saturated fat 40.5 48.0 26.6 11.8 39.0 41.7  6.0  0.1 46.5 19.0 18.1

Cholesterol 33.2 15.1 19.3 19.0 18.7 10.3 28.7 17.5 12.4 19.0 23.3

Trans fat 47.1 17.5 31.1 20.5 23.0 13.3 39.9 22.4 12.1 19.3 22.7

Sodium 42.2 11.8 26.6 28.3 11.8 11.2  8.5 33.2 14.5 22.1 23.9

Calcium  7.3  4.2  4.8  4.5  3.6  3.0  2.4  3.3  5.4 10.3  8.2

Vitamin  8.8  6.9  4.5  3.9  3.0  5.1  2.1  3.9 11.8 11.5  6.6

1 serving size 39.0 20.5 23.9 22.4 23.9 17.2 12.1 22.4 26.0 24.2 24.5

Table 3. Frequency of confirmation on nutrients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Kang SH(2010)는 중학생을 대상

으로 식품제공정보 가운데 가장 많이 확인하는 정보를 조사

한 결과, ‘유통기한’을 가장 많이 확인하였고, ‘가격’과 ‘영양

성분표시사항’을 확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응답

자는 ‘영양성분표시사항’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확인

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Lim JE(2015)은 영양학을 수

강한 학생들은 ‘영양성분표시사항’을 확인하는 편이나, 수강

하지 않는 학생들은 수강생들에 비해 적게 확인한다고 하였

다. 이는 영양학 관련 전공자가 관심이 식품의 영양성분표시

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표시사항’의 각 정보에 대한 중요도는 유통기한이 

4.6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식품첨가물(4.04
점), 섭취주의사항(3.96점), 영양성분표시사항(3.86점), 섭취방

법(3.82점), 제조사 정보(3.78점), 식품명(3.67점), 식품유형(3.57
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식품표시사항’의 각 항목에 대한 추

가 정보의 필요성은 유통기한(4.33점)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

음으로는 식품첨가물(3.92점), 섭취주의사항(3.81점), 섭취방

법(3.67점), 영양성분표시사항(3.63점), 제조사정보(3.53점), 식
품명(3.40점), 식품유형(3.37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식품표시

사항’ 항목의 중요도 및 추가정보 필요성의 평균은 각각 3.92
점과 3.71점이다. 유통기한의 중요도와 추가정보 필요성은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식품첨가물과 섭취주의사항의 

중요도 평균은 전체보다 낮았으나, 추가정보 필요성은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다. 섭취방법과 영양성분표시, 제조사 정보

와 식품명, 식품유형의 중요도와 추가정보 필요성은 모두 전

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2. 영양성분정보 확인 여부 및 중요도와 만족도
영양성분 의무표시대상 중 11개 식품군을 대상으로 소비

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주로 확인하는 영양성분표시항목을 

중복으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식품군 별 주로 확인하는 영양

성분을 비교하기 위해 임의로 상위 3개 영양성분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열량의 경우, 모든 가공식품에서 주로 확인하였

으며, 그 다음으로는 탄수화물(6개군), 1회 제공량(6개군), 포
화지방(4개군)의 순이다(Table 3). 현재 식품위생법에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관리하고 있는 나트륨, 당류, 트랜스

지방은 각각 2개 군에 지나지 않았으며, 칼슘과 비타민은 주

로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의무표시대상

에 대해 일괄적인 전체 영양성분 항목 표시보다는 식품유형

별 선택적 영양성분표시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해당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에 대한 섭취를 줄이기 위

한 지속적인 식생활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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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S.D.

Convenience of obtaining on sodium information 2.96±0.78

Change necessity on sodium information 3.62±0.71

Table 5. Convenience of obtaining and change necessity 
on sodium information

Importance Satisfaction

Contents 4.13±0.781)a 2.91±0.85b

Unit 3.97±0.84a 3.00±0.74b

Size 3.76±0.73ab 3.60±0.75a

Location 3.62±0.70b 3.09±0.75b

1) Mean±S.D.
a,b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Duncan’s multiple comparison at 

p<0.05.

Table 4.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n nutrient label

Types Preference
Location (N (%))

Front Back Side

233
(70.4)

145
(43.8)

57
(17.2)

31
( 9.4)

49
(14.8)

11
( 3.3)

31
( 9.4)

7
( 2.1)

Sodium contents
000 mg

31
( 9.4)

21
( 6.3)

7
( 2.1)

3
( 0.9)

18
( 5.4)

9
( 2.7)

8
( 2.4)

1
( 0.3)

Total 331
(100.0)

186
(56.1)

103
(31.1)

42
(12.7)

Table 6. Consumer’s preference on type of sodium labeling

영양성분표시방식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는 영양성분 

함량정보, 표시단위, 글자크기, 표시위치로 구분하여 분석하

였다(Table 4). 영양성분 함량 정보에 대한 중요도가 4.13점으

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표시단위(3.97점), 글자크기

(3.76점), 표시위치(3.62점)순이다. 이에 비해 영양성분표시방

식에 대한 만족도는 글자크기가 3.6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표시위치(3.09점), 표시단위(3.00점), 영양성분 

함량 정보(2.91점)순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소비자들이 중

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양성분 함량 정보’와 ‘표시단위’에서

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현재 식품의 

총 제공량에 대한 해당 영양성분의 함량을 표시하거나, 100 
g 또는 1회 제공량 당 함량으로 표시 및 1일 영양성분 기준치

에 대한 비율 표시가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양성분 함량 정보와 표시단위를 소비자

가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여 정확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나트륨 신규표시방식 도입
현재 영양성분표시제도 하에서 나트륨 정보를 획득하는데 

편리한 정도에 대해 2.96점으로 낮았으며, 개선되어야 할 필

요성에 대해 3.62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Table 5). 이는 

영양성분표시방식의 만족도 조사결과와 비교적 유사하다. 따
라서 나트륨함량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

운 형태로 변경되어야 한다.
나트륨 함량 정보 표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4개

의 선택대안을 설정하여 조사하였다. 첫 번째 안은 현재 식품

위생법에서 표시하는 형태를 유지하면서 크기를 키우고 표

시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안이다. 두 번째 

안은 ‘나트륨 함량 단독표시’로 현행 ‘영양성분표시’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나트륨 함량을 식품 포장 전면부에 별도로 강

조 표시하도록 하는 형태이다. 세 번째 안은 ‘나트륨 신호등

표시’로 식품의 나트륨 함량이 일정 수준보다 낮을 경우 초

록색으로, 높을 경우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형태이다. 마지막

으로 ‘나트륨 신호등표시’에 나트륨 함량을 동시에 제공하는 

형태이다. 또한, 정보 획득이 용이한 표시위치에 대해 식품의 

‘전면부’, ‘측면부’, ‘후면부’로 구분하여 함께 조사하였다.
‘나트륨 신호등표시와 나트륨 함량표시 병행’ 표시가 70.4%

로 소비자의 선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

로 ‘영양성분표시 크기 확대(14.8%)’, ‘나트륨 함량 단독 표

시(9.4%)’, ‘나트륨 신호등 표시(5.4%)’ 순으로 나타났다(Table 
6). 표시위치에 대해서는 ‘영양성분표시 크기 확대’를 제외한 

모든 안에서 ‘전면부’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소비자는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가독성이 

높을 수 있는 정성적이고 시각적인 측면(색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 형태)과 정량적인 나트륨 함량 정보를 동시에 표시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Yang & Yang(2009)은 유전자

재조합식품 등의 식품자율표시에 대한 경제적 가치 추정에 

있어 문자표시보다 GMO 마크 표시가 높다고 하였으며, 이를 

통해 안전과 관련한 정보 제공에 있어 시각적인 표시 도입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건강위해가능영양성분 중 하나인 나트륨 

섭취 절감을 위해 소비자가 정보 획득이 용이한 신호등 표시

와 함량표시를 병행하는 표시 도입이 필요하다.

4. 나트륨 신규표시형태 도입에 따른 추가지불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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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oefficients
Constant 3.270(  1.925)*1)2)

Age 0.006(  0.502)

Occupation
(base: not 
employed)

Office worker －0.151(－0.962)
Student －0.102(－1.382)

Housewife 0.918(  2.818)***

Child status (base: without) 0.355(  1.925)*

Gender (base: male) 0.489(  2.883)***

Income －0.014(－0.215)
Major on food (base: not major) －0.293(－1.715)*

Household (base: single) －0.499(－1.567)
Convenience of obtaining on sodium 

information －0.171(－1.069)

Change necessity on sodium information 0.138(  0.764)
R2 0.791

1) t value in parenthesis.
2) *p<0.1, **p<0.05, ***p<0.01.

Table 7. Effects of various factors on willingness-to-pay 
of new nutrient labeling

나트륨 신규표시형태가 도입된다면 식품제조업체의 비용

이 일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식품가격 상승으로 전

가될 수 있다. 따라서 응답자에게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현재 식품 가격 수준을 100%라고 가정한 후 추가

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

였다. 이때 추가지불의사는  0%에서 10%까지 0.25% 단위로 

제시하였다. 나트륨 신규표시형태 도입에 대한 추가지불의사 

평균은 0.66%이었으며, 응답자의 약 54.7%는 추가지불의사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식품가격이 증가하지 않

는 상태에서 나트륨 신규표시형태가 도입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트륨 신규표시형태 도입에 대한 추가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7에 나타내었다. 추정 결

과, 주부, 자녀가 있는 경우, 여성, 식품관련 비전공자의 경우 

추가지불의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나트륨 섭취 절감을 위한 식품표시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식품표시사항 확인 여부 및 중요도, 영양성분

정보 확인 여부 및 중요도와 만족도, 나트륨 신규표시방식 도

입, 나트륨 신규표시형태 도입에 따른 추가지불의사를 분석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가 주로 

확인하는 식품표시정보는 유통기한, 제품명, 제조사 정보, 섭

취방법 등이며, 영양성분표시 확인빈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양성분표시의 중요도와 추가정보 필요성도 

낮게 나타났다. 둘째, 영양성분 의무표시대상 가공식품을 구

입할 때 주로 확인하는 영양성분은 열량, 탄수화물인데 비해,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인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은 자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영양성분의 섭

취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식생활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나아가, 현재 의무표시대상에 대해 일괄적인 전체 영양성분

항목 표시보다는 식품유형별 선택적 영양성분표시가 필요하

다고 사료된다. 셋째, 소비자는 현재 영양성분표시제도 하에

서 나트륨 정보를 획득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나트

륨 함량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나트륨 함량 정보표시의 개선방안으로 신호등 

표시와 함량표시를 병행하는 표시 도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신규 표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존 식품 가

격이 상승할 경우, 현재 식품가격의 평균 0.66% 정도 추가

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우리나라의 식

품산업 규모에 적용하면 약 3,069억 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약 54.7%는 추가지불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정부, 산업체, 소비자단체 간의 개선방안에 대

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주부, 자녀가 있는 경우, 
여성, 식품관련 비전공자의 경우, 추가지불의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소비자의 원활한 정보획득을 위해 식

품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표시형태는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나트륨과 같이 건강위해가능영양성분의 경우, 소비자에게 확

실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영양성분의 섭취

를 줄이는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나트륨 고섭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국민 건강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트륨 섭취 감소뿐만 아니라, 향후 당류 등

과 같은 건강위해가능영양성분으로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영양성분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추가적으로 추정하는 연구를 통해 새로운 표시 형태 도입에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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